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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감각처리는 감각에 반응하여 탐지하고 조절, 해석하

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Dunn, 2001). 감각처리는 생리

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한다. 생리적 요소는 신경

계의 기능과 관련이 있고(Kandel, 1991), 행동적 요소는 

환경에 맞게 반응을 조절하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이 있

다(Royeen & Lane, 1991).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있는 

감각처리능력을 가지지만, 전체 인구의 15%정도는 불균형 

적인 감각처리능력을 가진다(Miller, Anzalone, Lane, 

Cermak, & Ostern, 2007; Simeonsson et al., 2003). 

Dunn(1997)은 개인의 신경학적 역치와 행동적인 자기조

절 전략 사이의 관련성을 감각처리 모델로 설명하였다. 

이 모델은 낮은등록, 감각찾기, 감각민감, 감각회피의 4

가지 감각처리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감각처리와 다른 역치수준을 가

지고 있고 이런 역치가 일상생활의 적응행동, 감정과 관

련되어 있다(Hong & Hong, 2016). 특히, 높은 민감성의 

감각처리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은 사회적 공포증(social 

phobia)과 같은 불안장애(Neal, Edelmann, & Glachan, 

2002)나 회피성 인격장애(Meyer, Ajchenbrenner, & 

Bowles, 2005)와 관련이 있다. Meyer, Ajchenbrenner과  

Bowles(2005)의 연구에서 회피성 인격장애와 경계성 인

격장애 모두 기질적인 감각처리 민감성과 상관관계를 보

였다. 

감각처리의 민감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감각처

리유형과 정서를 살펴본 것은 Engel-Yeger와 Dunn 

(2011a, 2011b)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8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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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감각처리유형과 긍정적·

부정적 감정스케줄(Posivity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평가를 통해 정서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부정적 감정은 감각민감, 감각회피, 낮은등록과 양의 관

련성을 보였고 긍정적 감정은 감각찾기와 관련성을 있음

을 보고하였다(Engel-Yeger & Dunn, 2011a). 이는 감

각처리유형이 개인의 정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제

시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각민감과 낮은등록이 특

성불안(trait anxiety) 및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관

련이 있었다. 감각회피는 상태불안과 관련성을 보여 감

각처리유형이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Engel-Yeger & Dunn, 2011b). 

다양한 감각처리유형과 정서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과

거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었다. 일

반아동이나 다른 발달장애에 비하여 감각처리의 문제를 

주요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

서 불안과 우울의 증상이 높음을 연구하였다(Brereton, 

Tonge, & Einfeld, 2006; Farrugia & Hudson, 2006; 

Gillott, Fumiss, & Walter, 2001; Meyer, Mundy, 

Van Hecke, & Durocher, 2006). 자폐스펙트럼 장애아

동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짜증, 자해행동, 공격성으로 

주로 나타나고(Lecavalier, Leone, & Witz, 2006), 이

는 부모나 교사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

어 Engel-Yeger와 Dunn에 의하여 성인의 감각처리유

형과 불안, 정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Engel-Yeger & Dunn, 2011a, 2011b). 그러나 Engel- 

Yeger와 Dunn의 연구는 모두 18세에서 50세의 넓은 범

위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특정 성인기의 감각처리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요한 심리문제 중 하나인 우

울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감각처리와 정서의 관련성

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국내의 초기 성인기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로써 

취업의 어려움, 학업능력의 저하, 대인관계 갈등,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등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이로 인

하여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유병률이 다른 연령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Statistics Korea, 2012, 2013). 초

기 성인기에 환경 내에서의 적절한 대처와 관리를 위해 

감각처리의 어려움과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

는 대학생의 감각처리유형과 우울, 불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감각처리유

형과 우울정도, 불안정도를 알아본다. 둘째, 감각처리유

형에 따라 우울정도와 불안정도를 알아본다. 셋째, 감각

처리유형과 우울정도, 불안정도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지역의 S 대학교 4개 학과 소

속의 1-4학년으로 총 174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포함기

준은 시각이 정상범주에 속하고 설문지를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신경계적 혹은 근골계적 질환이 없는 

성인, 정신과적 진단을 받지 않은 성인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총 108개 항목으로 개인적인 정보, 감각처리

척도, 우울척도, 불안척도로 구성하였다. 개인적 정보는 

성별, 연령, 학년 등으로 구성되었고 총 6문항이었다. 감

각처리척도는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을 이용하였고 

총 60문항이었다. 우울척도는 Beck 우울척도 2판을 이

용하였고 총 21문항, 불안척도는 Beck 불안척도를 이용

하였으며 총 21문항이었다.     

 

1)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

(Adolescent/Adult Sensory Profile: AASP)

청소년/성인 감각프로파일은 Dunn(1997)의 감각처

리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청소년과 성인이 일

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감각경험에 대한 행동적 반응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설문지 형식의 평가지는 감각종

류에 따라 미각/후각, 운동, 시각, 촉각, 활동수준, 청각 

6개 분류로 나누어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다(1점은 전혀 그렇게 반

응하지 않는다~5점은 항상 그렇게 반응한다). 

각 항목은 Dunn의 감각처리모델에서 제시한 낮은등

록(Low registration), 감각찾기(Sensory seeking),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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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민감(Sensory sensitivity), 감각회피(Sensory avoiding)

로 나누어 결과가 제시된다(Dunn, 1997). 각 영역의 결

과는 점수에 따라 다른 사람보다 (아주)적은 반응

((Much) less than most people, 인구의 16%에 해당), 

다른 사람과 유사한 반응(Similar to most people, 인구

의 68%에 해당), 다른 사람보다 (아주)많은 반응((Much) 

more than most people, 인구의 16%에 해당)으로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는 Park과 Kim(2006)에 의해 번안된 

것을 사용하였다. Cronbach α값은 0.64∼0.76이었다

(Jung & Kim, 2011). 

2) Beck 우울척도 2판

(Beck Depression Inventry-Ⅱ: BDI-Ⅱ)

Beck 우울척도는 1996년 Beck, Steer과 Brown에 의

해 개발된 것으로 우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우울증상의 심각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평가의 

내용은 우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우울의 증상의 심각도가 증가함을 기술하는 4가지 기

술로 이루어져 있고, 대상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 

0∼3점사이의 점수에 따라 스스로 평가한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구한다. 결과는 1∼13점은 정상, 

14∼19점은 경도 우울상태, 20∼28점은 중한 우울상태, 

29∼63점은 심한 우울상태이고, 총점의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의 상태가 심함을 의미한다(Beck, Steer, & 

Brown, 1996). 한국어판 Beck 우울척도 2판의 Cronbach 

α값은 0.94이었다(Lim et al., 2011).

3) Beck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불안척도는 Beck, Epstein, Brown과 Steer에 

의하면 1988년에 개발된 자기-평가식 척도이다. 이 척

도는 대상자가 호소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특히, 

우울로부터 불안을 구별하여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정신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에서도 불안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 Shim, Yang, & Lim, 2016). 척

도의 내용 구성은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

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1개 문항이다. 각 문항에 

따라 전혀 그런 일이 없으면 0점, 조금 느꼈으면 1점, 상

당히 느꼈으면 2점, 심하게 느꼈으면 3점으로 기록하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총점에 따라 

22∼26점은 불안상태, 27∼31점은 심한 불안상태, 32점 

이상은 극심한 불안상태로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어판 

Beck 불안척도의 Cronbach α 값은 0.91이었다(Yook 

& Kim, 1997).

3. 연구절차

연구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약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구두

로 연구의 내용 및 목적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

에 동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명 받았다. 설문조사는 

학교의 강의실이나 기숙사 등 조용한 곳에서 실시하였

고, 설문지 완료를 위해서는 20∼30분이 소요되었다. 총 

179부 중 설문지의 답변 작성이 미비하거나 성의 없는 

답변의 5부를 제외하고, 총 174부를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

고, 감각처리유형에 따른 우울과 불안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감각처리유형과 우울, 불

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사

용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α= .05로 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39명, 여자가 135명이었고 1학년 50명, 2학년 62명, 3학

년 54명, 4학년 8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0세이었다. 감

각처리유형의 결과, 낮은등록에서는 대부분의 사람과 유

사함이 91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감각찾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적음이 113명(64.9%)을 보여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감각민감과 감각회피에서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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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requency

(%)

Mean±Standard deviation

(min-max)

Gender
Male  39(22.4)

Female 135(77.6)

Grade

1 50(28.7)

2 62(35.6)

3 54(31.0)

4  8(4.6)

Age
20.60 ± 1.65

(18-25)

Sensory 

processing 

patterns

Low 

registration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12(6.9)

 42(24.1)

 91(52.3)

 26(14.9)

 3(1.7)

Sensory 

seek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113(64.9)

 43(24.7)

 18(10.3)

0(0)

0(0)

Sensory 

sensitivity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9(5.2)

 37(21.3)

 93(53.4)

 25(14.4)

10(5.7)

Sensory 

avoid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Less than most people

Similar to most people

More than most people

Much more than most people

13(7.5)

 57(32.8)

 82(47.1)

 20(11.5)

 2(1.1)

Depression

Normal

Mild D.

Moderate D.

Severe D.

 62(35.6)

 45(25.9)

 39(22.4)

 28(16.1)

Anxiety

Normal

Mild A.

Moderate A.

Severe A.

150(86.2)

 9(5.2)

 9(5.2)

 6(3.4)

Total 174(100)

Depression = D., Anxiety = A.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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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사람과 유사함이 각각 93명(53.4%), 82명

(47.1%)을 보여 가장 많았다. 우울정도에서는 정상이 62

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가벼운 정도

의 우울 45명(25.9%), 중간정도의 우울 39명(11.5%)을 

보였다. 불안정도에서는 정상이 150명(86.2)로 가장 많

았다. 

2. 감각처리유형에 따른 우울 정도, 감각처리

유형에 따른 불안 정도

감각처리유형을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적음, 대부

분의 사람과 유사,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많음으로 

나누어 우울정도와 불안정도를 살펴본 결과, 낮은등록과 

감각민감, 감각회피는 우울정도와 불안정도에 따라 통계

학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감각추구는 우울정도와 불안정

도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Table 3). 

3. 감각처리유형과 우울, 불안과의 상관관계

감각처리유형 중 낮은등록, 감각민감, 감각회피는 우

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감각찾기와 우울은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감각처리유형과 불안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Variable

Normal

62(100)

Mild D.

45(100)

Moderate D.

39(100)

Severe D.

28(100) χ2

Frequency(%)

Low 

registration

(Much) less than 

most people
30(48.4) 16(35.6) 7(17.9)  1(3.6)

40.713*

(0.000)

Similar to most 

people
29(46.8) 26(57.8) 22(56.4) 14(50.0)

(Much) more than 

most people
 3(4.8)  3(6.7) 10(25.6) 13(46.4)

Sensation 

seek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56(90.3) 42(93.3) 35(89.7) 23(82.1)

2.390

(0.495)Similar to most 

people
 6(9.7) 3(6.7)  4(10.3)  5(17.9)

Sensory 

sensitivity

(Much) less than 

most people
27(43.5) 12(26.7) 5(12.8)  2(7.1)

30.333*

(0.000)

Similar to most 

people
31(50.0) 24(53.3) 25(64.1) 13(46.4)

(Much) more than 

most people
4(6.5)  9(20.0)  9(23.1) 13(46.4)

Sensory 

avoid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37(59.7) 18(40.4) 10(25.6) 5(17.9)

23.518*

(0.001)

Similar to most 

people
22(35.5) 22(48.9) 23(59.0) 15(53.6)

(Much) more than 

most people
 3(4.8)  5(11.1)  6(15.4)  8(28.6)

*p<.05, normal=1, mild=2, moderate=3, severe=4

Table 2. Depression difference according to sensory processing patterns



대학생에서 감각처리유형과 우울, 불안과의 상관관계  27

Ⅳ.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처리유형을 파악해

보고 감각처리유형과 우울, 불안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감각처리유형의 낮은등록, 감각

민감, 감각회피는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였고, 감각처리

유형 모두는 불안과 관련성이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

면(Last & Hersen, 1988; Kinnealy & Fuiek, 1999; 

Lane, 2002; Neal, Edelman, & Glachan, 2002; 

Pfeiffer, Kinnealey, Reed, & Herzberg, 2005), 우울

Variable

Normal

150(100)

Anxiety

24(100) χ2

Frequency(%)

Low 

registration

(Much) less than most 

people
 51(34.0)   3(12.5)

17.893*

(0.000)
Similar to most people  81(54.0)  10(41.7)

(Much) more than most 

people
 18(12.0)  11(45.8)

Sensation 

seek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135(90.0)  21(87.5) 0.139

(0.709)
Similar to most people  15(10.0)   3(12.5)

Sensory 

sensitivity

(Much) less than most 

people
 43(28.7)   3(12.5)

15.731*

(0.000)
Similar to most people  84(56.0)   9(37.5)

(Much) more than most 

people
 23(15.3)  12(50.0)

Sensory 

avoiding

(Much) less than most 

people
 67(44.7)   3(12.5)

15.040*

(0.001)
Similar to most people  69(46.0)  13(54.2)

(Much) more than most 

people
 14(9.3)   8(33.3)

*p<.05, normal=1, mild=2, moderate=3, severe=4

Table 3. Anxiety difference according to sensory processing patterns

Variable Depression Anxiety

Low registration  .463* .454*

Sensation seeking .098 .149*

Sensory sensitivity  .473* .516*

Sensory avoiding  .444* .439*

*p<.05

Table 4. Correlation of sensory processing patterns and depressi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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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신경학적 역치와 관련이 있고 각성수준이 낮은 

특징이 있었다. 대조적으로 불안은 낮은 신경학적 역치

와 관련이 있어 각성과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Kinnealy & Fuiek, 1999).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에서는 우울은 신경학적 역치가 낮은 감각민감과 감각회

피,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 낮은등록과 상관관계가 있었

다. 감각처리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감각민감에서 

다른 사람보다 (매우) 많음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34

명 중 중간 또는 심한 우울 증상을 21명(62%)이 보였다. 

감각회피에서도 22명 중 14명(57%)이 중간 또는 심한 우

울증상을 보였다. 낮은등록에서도 29명 중 23명이(79%) 

중간 또는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다. 감각처리유형의 결

과에서 다른 사람보다 (매우) 많음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

은 대부분의 사람보다 (매우) 적음, 대부분의 사람과 유

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보다 높은 비율과 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과는 신경학적 역

치에 관련 없이 모두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강한 성인 

2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Engel-Yeger와 Dunn(2011a)

은 부정적인 감정이 감각민감과 감각회피, 낮은등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예민한 사람(hypersensitivity)은 

불쾌하게 느끼는 감각에 대한 대처(coping) 방안이 필요

하다. 이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자기 조절이 요구되며 감

정적으로 힘들어하는 특성이 있다(Jerome & Liss, 

2005; Kinnealey & Fuiek, 1999; Miller, Anzalone, 

Lane, Cermak, & Ostern, 2007). 

연구 대상자의 감각처리유형을 분석한 결과, 낮은등

록에서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 사람이 52.3%

이었고 감각민감에서는 53.4%, 감각회피에서는 47.1%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각찾기에서는 다른 사람과 유사

한 결과가 10.3%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적음이 

64.9%, 다른 사람보다 적음이 24.7%, 다름 사람보다 (아

주)많음은 없었다. 이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인 감각프로파일을 적용하면 낮은등록, 감각민감, 감

각회피의 평균점수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

만, 감각찾기의 평균점수는 다른 사람보다 적음의 결과

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Hong, 

2013; Kim, Kim, & Lee, 2010; Kim, Kim, Park, Jun, 

& Chang, 2013). 감각찾기는 높은 신경학적 역치와 적

극적인 행동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높은 신경학적 역치 

수준을 얻기 위해서 강한 자극이나 자극이 풍부한 환경

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능동적인 행동 반응을 보인다. 

한국인의 기질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하여 감각찾기

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 정상이 35.6%

이고 가벼운 우울이 25.9%, 중등도 우울이 22.4%, 심한 

우울이 16.1%로 나타나 우울한 느낌을 갖는 대학생이 많

은 것을 알 수 있다. 28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Beck 

우울척도를 이용하여 연구한 Kim 등(2013)의 결과에서

도 정상이 43.1%, 가벼운 우울이 32.3%, 중등도 우울이 

17.7%, 심한 우울이 6.9%로 나타나 많은 수의 고등학생

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Beck 우울척도 2판은 우울증의 장애 진단군을 알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본 연구에서

는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이여서 우울감을 

느끼는 성인이 많은 수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판 Beck 우울척도 2판의 타당성 연구에 의하면(Lim et 

al., 2011), 우울증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사

용할 때 총점 22점을 분할점(cut-off score)로 제시하고 

있었다. 우울증 진단군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점수의 척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해

야 함을 시사하였다.

불안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정상이 86.2%이고 불

안이 13.8%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국내 불안장애 일

년 유병률이 18∼29세에서 8.7%로 제시한 통계청의 자

료와 비교할 때(Statistics Korea, 2012), 약간 높게 나

타났다. 이는 통계청 자료는 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이고,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증상이 느껴지는 

사람에 대한 자료이므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충청도라는 특정지역의 한 개 대학교 소속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점이 있다. 또한 대상군의 성별 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울과 불안의 경우 보통 여자에게 높은 경향성을 보이

므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남녀 성별 분포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환

자, 불안의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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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서 감각처

리유형과 우울, 불안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감각

처리 유형 중 낮은등록, 감각민감, 감각회피는 우울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불안과는 모든 유형에서 관련성

이 있었다. 

감각처리의 다양한 유형은 행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Parham & Mailoux, 2001). 감각처리유형 중 낮

은등록, 감각민감, 감각회피의 유형의 사람은 불유쾌한 

감각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울, 불

안의 성향이 높다. 대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 교수,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은 감각처리와 감정과

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도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을 계

획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와 사회적 불안정

성으로 인하여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성인의 

사회적 적응 및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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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nsory Processing Pattern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Hong, Eunkyoung*, Ph.D., O.T., Park, Young-Ju**, M.S., O.T.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hinsung University,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Sehan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sensory processing pattern and 

depression and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 A designed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has been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s for about a month 

(10th to 29th of August, 2016). The questionnaire is consisted of 5 items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60 

items for adult/adolescent sensory profile, 21 items from the Beck depression scale-2, and 21 items from 

the Beck anxiety scale.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174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zed by SPSS version 

22.0 for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 For depression,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low registration, sensory sensitivity, 

and sensory avoiding among the sensory processing patterns. For anxiety, all sensory processing pattern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t.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for academic staffs or health care 

professionals to consider the impact of sensory processing patterns on psychological function when they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or plan a treatment for young clients. 

Key words : anxiety, depression, sensory processing pattern, university student


